
서울 종로구 훈정동 소재 조
선왕조의 종묘宗廟에서 정부
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
단이 주최하고 종묘대제보존위
원회가 주관하여 양력 5월 첫
째 일요일인 4일에 유네스코
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
대제大祭를 국제문화행사로올
렸다. 이날의 행사는 먼저 종
묘의 별전別殿인 영녕전永寧殿
에서 왕 1 6위와 왕후 3 4위에
올리는 제향이 9시 3 0분 시작
되어 1 1시 3 0분까지 오전 행사
로 봉행되었고, 다음으로 어가
행렬御駕行列의시가 퍼레이드
가 1 1시 3 0분에 경복궁景福宮
을 출발하여 세종로와 종로1ㆍ
2ㆍ3가를 거쳐 종묘의 재궁齋
宮에 이르기까지 한 시간 동안
장관을 연출하며 행해졌다. 그
리고 오후의 행사가 정전正殿
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왕 1 9위
와 왕후4 9위에, 그리고 정전의
공신당功臣堂에배향配享한 공
신 8 3위 및 칠사당七祀堂에 모

신 칠신위七神位에 봉행되었
다.
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국왕

과 왕후의 신주神主를 봉안하
고 제사를 받드는 곳인데 1 3 9 2
년 조선을 개국한 태조가 개성
에서 사효관思孝觀을 세워 추
존 4왕(목조ㆍ익조ㆍ도조ㆍ환
조)을 모시다가 한양천도로 경
복궁의 동쪽에 종묘를 짓고 서
쪽에 사직단社稷壇을 세우는
것으로 시작되었다. 신도新都
한양에 사당을 영건하고 처음
에는 태묘太廟라 이름하여 추
존 4왕을 옮겨 모셨다. 그런데
이 새 사당으로 신주를 옮기는
의식이 1 3 9 4년, 태조 4년 윤9
월 2 6일에 있었는데 이 이안고
유제移安告由祭를 판문하부사
判門下府事 권중화權仲和로하
여금 봉행하게 하여 종묘제례
는 우리 권문과 특별한 연緣이
있게 되었다.
현재 종묘는 정전正殿(국보

제2 2 7호)과 영녕전永寧殿(보물

제8 2 1호)으로 구분되어 있다.
정전은 태조 4년 태묘로 5칸이
완공되었는데 공덕이 있는 왕
은 불천위不遷位로 정하여 조
천�遷하지 않아 신실이 증가
되어 그때그때 증건增建함에
따라 현존 1 9실이 되었고, 영
녕전은 1 4 1 9년, 세종 1년에 정
종定宗의 승하로 친진제사親盡
祭祀를 모시는 대수( 4대)가 넘
어 매안埋安되는 목조穆祖를
별묘別廟에 조천하면서 세워졌
다. 그후 익조ㆍ도조ㆍ환조ㆍ
문종ㆍ단종 등의 신주를 차례
로 이안하게 되어 현재 1 6실이
다.
사적 제1 2 5호인 종묘는 뛰어

난 건축적 가치와 6 0 0년이 넘
도록 이어온 제례행사 등의 문
화적 가치가 인정되어 1 9 9 5년
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
등록되었다. 종묘제례시 연주
하는 음악 중요무형문화재 제1
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과제
5 6호 종묘제례가 있는데 2 0 0 1
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
산으로 등록되었고 이로써 지
금 우리의 종묘제례는‘국제
문화행사 종묘대제’의 규모와
이름으로 행하고 있다.
원래 종묘제례는 왕조王朝의

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하
는데 조선왕조에서 지내는 여
러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
중요한 제사였다. 정전에서의
종묘대제는 사맹삭四孟朔이라
고 하여 춘ㆍ하ㆍ추ㆍ동 계절
의 첫달과 납월臘月 1 2월에 날
을 잡아 1년에 다섯번 지내고,
영년전은 봄ㆍ가을로 1년에 두
번 지내다가 지금은 모두 합하
여 양력 5월 첫주 일요일에 연
1회로 행한다.
이 제사의식은 유교절차에

따라 행한다. 처음에 신을 맞
는 절차인 신관례晨 禮(영신
迎神과 전폐奠幣)는 하늘에 계
시는 영혼靈魂을 모시는 의식
으로 향을 세번 피우고, 지하
의 체백體魄을 모시는 의식으
로는 울창주를 세번에 나누어
관지灌地해 땅에 붓는다. 이렇
게 혼백을 모시고 나서 흰 비
단 폐幣를 드린다. 다음 신을
위해 상을 차리는 절차로는 천
조례薦俎禮(진찬進饌)가 이루
어지고 제향에 쓰는 소ㆍ양ㆍ
돼지의 생간과 피ㆍ좁쌀을 기
름에 버무려 쑥과 함께 태운
다. 이는 땅에서 나는 동식물
을 봉헌하는 의식을 통해 국가
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것
이다.
다음 제례의 본령인 헌례獻

禮가 이루어지는데 초헌初獻ㆍ
아헌亞獻ㆍ종헌終獻ㆍ음복飮
福이 있으며, 마지막으로 신을
배웅하는 절목의 철변두撤�豆
ㆍ송신送神ㆍ망료望燎가 이루
어짐으로 제례는 끝난다. 이런

절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
유지하고 있는 문화이면서 우
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
의 일환이다. 이와 같은 절차
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상
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이를
실제로 행함으로써 세계문화유
산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.
왕실행사로서 최고의 격식을

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제례가
행해지는 동안 음악과 무용이
필수로 수반되는데, 이 악樂은
보태평保太平 1 1곡과 정대업定
大業 11곡으로 되어 있다.
1 4 4 6년 세종대왕이 국가의 태
평을 기원하고자 지었고 이후
세조가 고쳐 완성한 곡으로 우
리나라 음계의 고유한 특성을
잘 표현하고 있다. 악보구성이
현대음악에 비춰보아도 거의
완벽에 이른다고 한다. 서양의
제례악이 1 7세기 바로크시대에
시작된 것에 비하면 1 5세기에
작곡된 이 종묘제례악도 금속
활자처럼 우리가 서양에 2 0 0년
이나 앞선 것으로 또 하나의
자랑거리이다.
종묘제례악은 두드려 소리내

는 타악기와 손으로 연주하는
가락악기로 구성되어 장엄하고
엄숙하여 깊은 곳에 침잠한 교
룡蛟龍을 불러일으키고마음속
깊이 숨은 감성을 움직여 환희
에 떨게 한다.
제례악은 연주위치와 악기편

성에 따라 등가登歌와 헌가軒
架로 나뉜다. 등가는 정전의
상월대上月臺에배치되어 노랫
말이 없이 악단이 연주하는 것
이고 헌가는 하월대에서 노랫
말이 있는 음악으로 연주된다.
왕의 바른 정치를 칭송하고 용
맹한 무공을 기리는 내용이 주
를 이룬다.
이때 추는 춤은 줄춤, 일무

佾舞라 하는데 중국 주周나라
때 아악에 쓰이던 무용으로 일
佾이란 열列, 즉 줄을 뜻하며
줄을 맞추어 추기 때문에 붙은
명칭이다. 춘추좌전春秋左傳에
의하면 주인공의 신분에 따라
8일무, 6일무, 4일무, 2일무 등
이 있는데 고종황제 이래로 우
리나라는 8일무, 여덟 줄에 한
줄 8인씩 6 4명이 춤을 춘다.
여기에 또 문무文舞와 무무武
舞가 있어 전자는 역대 선왕의
문덕을 기리는 춤으로서 보태
평지악保太平之樂에맞춰 왼손
은 구멍이 세 개 뚫린 악기인
약줆을, 오른손에는 긴 막대를
꿩 깃털로 장식한 적翟을 들고

추는 춤이며 영신ㆍ전폐ㆍ초헌
례 때 춘다. 무무는 선왕의 무
공을 칭송하는 춤으로 일정한
형식이 없으며 정대업지악定大
業之樂에 맞춰 나무로 만든 칼
과 창, 활과 화살을 손에 쥐는
데 아헌례와 종헌례 때 춘다.
악공은 모두 7 1명으로 가죽 변
弁(고깔)을 쓰며 그중 3 5명은
여러 의식용 기물을 들고 춤에
맞춰 움직이므로 의장대와 같
은 역할을 한다.
공신당功臣堂은 태묘의 하월

대 아래 동쪽에 있는데 1 6칸의
긴 건물로 역대제왕의 공신 8 3
위패가 봉안되어 있다. 우리
권문에는 소한당 권람權擥공이
세조묘정世祖廟庭에 봉안되어
있다. 공신당에는 금년에 신申
씨와 조趙씨문중에서 천망된 2
인의 헌관이 봉무했다.
칠사당七祀堂은 하월대 아래

서쪽에 정면 3칸 측면 단칸으
로 세운 사당인데 춘하추동 4
시에 따로 제를 드렸으나 지금
은 이날에 함께 지낸다. 옛날
에는 춘향春享에 사명司命(만
물의 생명을 지켜주는 신)ㆍ사
호司戶(집을 맡은 신), 하향夏
享에 사조司�(부엌음식을 맡
은 조왕신)ㆍ중류中�(토지의
신-토기가 가장 성한 토왕일土
旺日), 추향秋享에 국문國門
(관문을 지키는 신)ㆍ공려公견
(일찍이 죽거나 자손이 없이
떠도는 신), 겨울에는 국행國
行(도로의 신)지신之神 등으로
일상생활과 관련있는 7신을 모
시고 국가안위를 위하여 제사
를 지냈는데 여기에는 3인의
헌관이 봉무했다.
영녕전의 제6실은 문종文宗

과 현덕왕후 권씨顯德王后權氏
의 신실神室이다. 이 6실의 아
헌관亞獻官으로 현덕왕후의 친
가 안동권씨 문중에 1인이 배
정되는데 이번에는 그 아헌관
으로 부정공파副正公派 영해寧
海문중의 권장호權莊鎬씨가 봉
무하였으며 필자는 대축관大祝
官으로 봉무했다. 또한 1 4실
진종眞宗과 효순황후 조씨孝純
皇后趙氏의 신실에 추밀공파
양촌계 권오달權五達씨가대축
관으로 봉무하였다. 필자는
2 0 0 8년도‘종묘 및 사직대제
전승교육’종합 1기생으로 교
육을 받고 있으며 권오달씨는
2 0 0 7년 사직대제보존회에서 실
시하는 전수교육을 수료하였
다.

<사진ㆍ글 權在琮>

72 0 0 8년 6월 1일 일요일 제114호

국제문화행사로 승화하는 宗廟대제
안동권씨인 權莊鎬씨등헌관ㆍ축관으로봉무

▲ 종묘 영녕전에서 대제가 봉행되고 있다.

▲ 영녕전 제6실에 제물이 진설되어 있다.

▲ 이번 종묘대제에 봉무한 안동권씨인 3인. 좌로부터권장호ㆍ권재종ㆍ권오달씨

는 문경, 2위는 산청, 3위는 영
천청년회였다. 다음에 권덕룡
경주청년회장이 강릉청년회에
입장상을 주고, 권태석 역대
회장이 합천청년회에 응원상
을, 문경청년회에는 화합상을
주었다. 이들 시상식에는 트로

피 외에 부상으로 자전거 등이
따랐다. 마지막으로 권승혁 대
회장이 종합시상을 하였는데
우승은 종합점수 1 0 0점으로 울
산청장년회가, 준우승은 8 0점
으로 영천청년회가, 3위는 6 0
점으로 영주청년회가 차지했
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
▲ 종합우승을 한 울산청장년회원들이한자리에 모였다.

6면에서 계속


